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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 기록을 줄거리 요약에서 해석으로 바꾸기

똑똑 · 에디터 이음 · 발행 2026.09.30

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

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 해석을 길게 쓰

기 위해 장면을 꾸며 넣지 않습니다.

쉬운 설명

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 감상과 해석도

구별합니다.

핵심

• 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

• 감상과 해석도 구별합니다.

• 해석을 길게 쓰기 위해 장면을 꾸며 넣지 않습니다.

핵심 질문 · 대상과 범위부터 읽기

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 사건 한 줄에 “왜

그랬을까”라는 질문을 붙입니다.

책을 덮고 사건을 두 문장으로 적은 뒤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하나에 표시합니다. 요약이 틀렸다면 먼저 고치

고, 맞다면 “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?”를 묻습니다. 질문이 없으면 해석은 줄거리의 다른 표현에 그치기 쉽습니다.

개념 구분 · 같아 보이는 말을 나누기

감상과 해석도 구별합니다. “재미있다”는 반응이고 “반복되는 침묵이 갈등을 보여 준다”는 텍스트의 단서로 확인할

수 있는 해석입니다.

가상 소설에서 인물이 편지를 버렸다면 “편지를 버렸다”는 관찰입니다. 앞에서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뒤에

서 상대를 피했다면 “비밀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으려 했을 수 있다”는 해석이 가능합니다. 두 행동이 서로 다른

뜻도 가질 수 있음을 남깁니다.

적용 사례 · 가상의 장면에서 판단하기

가상 소설에서 주인공이 세 번 대답을 피했다면 기록에는 “대답을 피함” 뒤에 “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나”를 적고 장

면을 다시 찾습니다.

기록 카드의 근거 칸에는 페이지나 장면 위치를 적습니다. 문장을 한 곳만 인용하면 다른 장면의 반례를 놓칠 수 있

습니다. 나의 해석과 반대되는 장면도 하나 찾아 “이 장면은 아직 설명하지 못했다”고 적으면 다음 읽기의 출발점이

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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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표 · 이 글의 세 가지 판단 기준

확인 항목 본문에서 확인한 것 읽을 때 주의할 점

핵심 범위 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

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

내지는 않습니다.

감상과 해석도 구별합니다.

가상 사례 가상 소설에서 주인공이 세 번 대답을 피

했다면 기록에는 “대답을 피함” 뒤에 “어

떤 상황에서 반복되나”를 적고 장면을 다

시 찾습니다.

해석을 길게 쓰기 위해 장면을 꾸며 넣지

않습니다.

후속 확인 사건 1문장→질문 1문장→근거 장면 2

개→잠정 해석→반례 1개 순서로 카드

한 장을 씁니다.

감상의 길이가 아니라 텍스트와 생각이

오간 흔적이 좋은 기록입니다.

본문 설명을 비교하기 위해 직접 만든 표입니다. 기관 원문의 도표나 실제 조사 결과는 아닙니다.

실행 순서 · 직접 작성하는 활동 순서

• 준비:  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

• 실행:  사건 1문장→질문 1문장→근거 장면 2개→잠정 해석→반례 1개 순서로 카드 한 장을 씁니다.

• 검토:  해석을 길게 쓰기 위해 장면을 꾸며 넣지 않습니다.

본문의 학습 절차를 정리한 자체 제작 도식입니다.

한 단계 더 · 조건을 바꾸면 답도 달라집니다

마지막 줄에는 처음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씁니다. “화가 나서 버렸다”에서 “비밀 보호와 분노가 함께 작용했

을 수 있다”로 바뀌었다면 변화의 근거도 표시합니다. 감상의 길이가 아니라 텍스트와 생각이 오간 흔적이 좋은 기

록입니다.

해석을 길게 쓰기 위해 장면을 꾸며 넣지 않습니다. 반례가 보이면 처음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

다.

깊이 읽기 · 다른 조건으로 시험하기

기록을 마친 뒤 친구의 해석을 읽으면 같은 사건에 다른 질문을 붙일 수 있습니다. 이때 내 기록을 지우기보다 두

해석이 각각 설명하는 장면을 표시합니다. 작품이 의도적으로 빈칸을 남겼다면 한쪽을 억지로 확정하지 않아도 됩

니다.

읽은 날짜마다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짧게 남기면 생각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“화를 내서 버렸다”였

고 뒤에는 “약속을 지키기 위해 버렸다”라면 무엇을 새로 읽었는지 장면을 붙입니다. 해석의 변화에는 근거가 필요

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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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확인 · 원문과 사례에 적용하기

사건 1문장→질문 1문장→근거 장면 2개→잠정 해석→반례 1개 순서로 카드 한 장을 씁니다.

“왜 보관하지 않고 버렸을까?”라는 질문과 “앞 장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없앤 것일 수 있다”는 근거를 붙

인 잠정 해석을 씁니다.

직접 생각해 보기

“주인공이 편지를 버렸다”를 해석 기록으로 바꿀 때 다음 두 문장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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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설명

“왜 보관하지 않고 버렸을까?”라는 질문과 “앞 장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없앤 것일 수 있다”는 근거를 붙

인 잠정 해석을 씁니다.

줄거리 요약을 해석 기록으로 어떻게 바꿀까요?

독서 기록의 줄거리 요약은 작품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의 해석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. 사건 한 줄에 “왜

그랬을까”라는 질문을 붙입니다. 감상과 해석도 구별합니다. “재미있다”는 반응이고 “반복되는 침묵이 갈등을 보여

준다”는 텍스트의 단서로 확인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.

“주인공이 편지를 버렸다”를 해석 기록으로 바꿀 때 다음 두 문장은?

“왜 보관하지 않고 버렸을까?”라는 질문과 “앞 장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없앤 것일 수 있다”는 근거를 붙

인 잠정 해석을 씁니다.

느낌만 길게 쓰면 해석 기록이 되나요?

해석을 길게 쓰기 위해 장면을 꾸며 넣지 않습니다. 반례가 보이면 처음의 생각을 수정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

다. 사건 1문장→질문 1문장→근거 장면 2개→잠정 해석→반례 1개 순서로 카드 한 장을 씁니다.

원문과 출처

• 미국 교육과학연구소 · 4~9학년 독해 지도 실천 지침 — https://ies.ed.gov/ncee/wwc/practiceguide/29: 본

문의 근거를 찾아 질문에 답하고 추론을 정당화하는 독해 지도 지침입니다. 독서록의 특정 형식을 인증하거나 이

글의 가상 사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• Reading Rockets · 추론하며 읽기 교수 자료 — https://www.readingrockets.org/classroom/classroom-st

rategies/inferencing: 텍스트 단서와 독자의 지식을 연결해 추론하고 새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

다. 가상 소설의 사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: https://www.dokdok.co/about#editorial

온라인 원문 ·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https://www.dokdok.co/reading/reading-log-from-summary-to-interpret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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